
[1] 겸손의 첫째 단계는 지체 없는 순명이다. [2] 이것은 그리스도보다 아무것도 

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일이며, [3] 그들은 서약한 거룩한 

섬김 때문에, 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영원한 생명의 영광 때문에, [4] 장상

으로부터 어떤 것을 명령받았을 때 즉시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실

행함에 지체할 줄을 모른다. [5]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께서 “귀로 듣자마자 

나에게 순명했다”고 말씀하셨으며, [6] 또 교사들에게는 “너희들의 말을 듣는 사람

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”라고 말씀하셨다. 

[7]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일을 즉시 그만두고 사사로운 뜻을 버리

며, [8] 자기가 하던 일에서 즉시 손을 떼어 아직 마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, 순

명의 빠른 걸음으로 명령하는 이의 말을 행동으로 따른다. [9] 스승의 명령이 나

오는 것과 제자의 실행이 완수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듯이 하느님을 두려워

함에서 오는 신속함으로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빨리 실행된다.

[10]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에로 나아가려는 원의가 간절한 사람들은 [11] “생명으

로 들어가는 길은 좁다”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택한다. [12] 이렇

게 함으로써,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자기의 원의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

고, 다른 사람의 판단과 명령을 따라 수도원 안에 살면서 아빠스를 자기 으뜸으로 

모시기를 원하게 된다. 

[13]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“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

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”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사람들이다. [14] 그러나 

이러한 순명이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에게 감미롭게 되는 것은, 명령받은 

바를 겁내지 않고 느리지 않으며, 무관심하지 않고, 불평이나 싫다는 대꾸 없이 

실행할 때이다. [15] 왜냐하면 장상들에게 바치는 순명은 곧 하느님께 하는 것이

니, 주께서 친히 “너희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”라고 말씀

하셨기 때문이다. 

[16] 또 “하느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주는 사람을 사랑하시는” 까닭에 제자들은 

좋은 마음으로 순명해야 한다. [17] 만일 제자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순명하든지 

또는 입으로 불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, 마음속으로도 불평한다면 [18] 비록 명령

을 완수했다 하더라도, 불평하는 그의 속마음을 이미 들여다보시는 하느님께는 받

아들여지지 않는다. [19] 또 이런 일에는 아무런 은총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며, 만

일 보속하여 고치지 않는다면, 오히려 불평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벌을 받게 될 

것이다.


